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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상서비스로 고품질 광양 매실 생산 지원
- 기상재해·해충방제 등 매실 맞춤형 기상지수 예측과 알림 메시지 제공

  광주지방기상청(청장 함동주)과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고품질 매실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 매실 기상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기관은 2016년 

업무협약을 맺고 매실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농가에 제공해왔으며,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농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3월에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매실 기상서비스는 서리, 가뭄, 돌풍 등 기상재해 위험과 복숭아씨살이

좀벌 방제 시기, 농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도 등의 매실 재배 영향지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개편된 서비스에서는 최신 기상 예측 기술과 머신러닝 기법, 광양 지역 

복숭아씨살이좀벌 우화시기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상재해 위험지수와 

방제 적기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기상재해나 방제시기가 예상될 때 

휴대폰 앱을 통해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

하였다.

  또한 매실 품종을 2개 그룹으로 구분(개화 빠른 품종, 개화 느린 품종)

하여 생육 단계별 저온 한계온도, 풍해 임계 풍속, 증발산 계수 등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매실 농장의 위치와 재배 품종에 따라 최적화된 지수를 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광양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매실 드론방제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상 조건에 따른 방제 드론 비행 적합성 지수를 신규 

개발해 서비스에 포함하였다.

  매실 기상서비스(plum.gwangyang.go.kr)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경우 매실 기상서비스 앱을 

설치하면 기상재해·방제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광양시 방기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매실은 광양시의 대표작물이지만 

최근 몇 년간 냉해와 저온현상 등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며 

“광양시와 기상청이 협력하여 개발한 매실 기상서비스가 매실 농가의 선제적 

기상재해 대응과 효율적 방제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 또한 “매실에 특화된 기상서비스가 널리 활용

되어 광양 매실 농가의 고품질 매실 생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한편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지역민의 안전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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